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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귀하 

 

 

4월 16일 인천항을 출항한 여객선 세월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가

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희생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이번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여러분께 요코하마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코하마시와 인천광역시는 파트너 도시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

니다. 이웃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천

광역시와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코하마시장 

하야시 후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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